
선물을 준 자의 마음 ∮

조 집사님께서 커다란 책장 개를 주셨습니다2 .

책장의 길이는 무려 높이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240cm, 180cm .

작은 우리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다시 줄여서 넣어 주셨습니다.

그런데 주일 정도 지난 후 우리 집에 들르셔서1

그 책장이 넣어주신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

좋지도 않은 책장을 준 것이 아니냐고 마음 쓰시는 것이었습니다.

그것이 아닌데 도저히 책장을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인데, ...

우리 책꽂이는 거의 다 내려앉아서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태였고

주신 그 책장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선물이었습니다.

이 일을 통해 선물 주신 자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

선물을 주신 분은 받은 자가 기쁨으로 사용하고 요긴해 하는 것을

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의 응답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했습니다.

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데 받은 자가 제대로 활용하지,

못할 때 섭섭함이 생기는 것입니다.

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!

우리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, ,

영생을 주시고 복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, .

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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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 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.∮ 「 」


